
문병호 후보의 “현대기아차 타는 1,2번 후보와 한국지엠 캡티바 타는 3번 

후보중 누가 인천시장에 적합한가?” 성명은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 유

포이다.

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한국지엠 캡티바를 타

고 있었다. 문 후보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

판단의 오류를 범했다.

게다가 정작 문 후보는 허위 사실로 유 후보를 비난할 당시 인천언론인클

럽주관 TV토론회에 본인의 기호 3번 홍보 포스터가 부착된 기아 차량에 

탑승해 도착했다.

기아 차량 뒤편에 포스터가 부착된 점으로 미뤄보면, 이 차량은 문 후보가 

상시 타고 다니는 차량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용한 차량임을 알 수 

있다.

문 후보는 “말로만 한국지엠 살리기가 아니라 삶에서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

”한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.

또한 “한국지엠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 때에 현실을 외면한 채 다

“누워서 침뱉는 문병호,

한국지엠 나몰라라 박남춘”



른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”고 말한 문 후보는 먼저 자신을 돌

아보고 남을 보는 면목을 기르길 바란다.

차량 하나 선택하는 것을 보고 누가 지역 경제를 사랑하는지 지역 경제를 

살릴 진정성을 가진 시장후보인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문 후보는 자

격이 없는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임으로 지금이라도 인천시민에게 본

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야할 것이다.

한국지엠 차량을 이용하는 인천시장 후보는 유 후보가 유일하다.

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도 2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‘쉐보레와 함

게하는 인천경제살리기 워킹페스티벌’에 기아 카니발 리무진을 타고 왔으

며 이날 오후 TV토론회도 동일 차량을 타고 왔다.

유 후보는 그동안 한국지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왔다.

지난 4월 한국지엠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500억 원을 긴급 

지원하고 한국지엠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을 위해 

40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다.

이렇게 유 후보는 한국지엠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앞날

에 대해 진정으로 고심했기 때문에 선거기간 내내 한국지엠 캡티바를 타

고 인천시민들에게 한국지엠 차량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.

유 후보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중상모략으로 정당한 선거를 사

실 왜곡 전으로 몰고 가려는 문 후보는 당장 유언비어 유포를 중단하고 

사과하라. 박 후보도 지금이라도 위선적인 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.

시민들은 현명하다.

거짓된 발언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

모략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투표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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